질의43: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외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중국내 은행으로터 외환을 대출받을 수 있고 또한 직접 해외은행 또는 회사로부터 외환을 대출 받을 수도 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장기 외채액과 단기 외채 여액의 합계는 허가부처에서 허가한 프로젝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차액범위내에 통제해야 한다. 동 차액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적으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고 차액 부분을 초과할 경우 원 허가부처에서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다시 허가 결정하게 된다. 
[해외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 각 당사자는 납부해야 할 투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대외적으로 대출 받은 중·장기 외채의 총액은 계약 또는 정관에 규정한 투자총

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출금의 이자은 원칙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동 종류 대차 이자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시 소재지 외환관리부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금전대차계약

2. 회계사사무소의 험자보고

3. 변호사사무소에서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의견서

4. 영업집조

5. 허가증서

6. 외환등기증서

7. 외환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대출 받는 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외환관리부처에 “외채등기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차입금은 자체적 대차 자체적인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에서는 외환수입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고 또는 외환관리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구매한 후 상환할 수도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